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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4년 상반기 연안 및 국제여객선 이용객 감소 
 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이재영)은 강원도 연안여객선과 국제여객선 이

용객이 ’24년 상반기 105천 명으로 전년 동기 136천 명 대비 22.8% 감소했

다고 밝혔다.

 

올 상반기 묵호-울릉 및 강릉-울릉 항로를 이용한 여객 수는 92천 명으

로 전년 121천 명 대비 24.2%가 줄었다. 이는 울릉도 여행객들이 기상상황

에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포항‧후포의 대형 여객선을 선

호하기 때문으로 강원권 연안여객선 이용객 감소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

보인다. 상반기 울릉행 전체 여객 수는 총 591천 명인데, 포항지역 이용객

은 500천 명으로 전체 여객 수 대비 비중이 84.5%지만, 강원지역 이용객은

15.5%에 머물렀다.

국제여객선 이용객 수도 올 상반기 14천 명으로 전년 16천 명 대비

12.1%가 감소했다.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직항 항공편은 여

전히 없는 상태인데, 이전 항공편은 두바이 등 먼 거리를 경유했으나 최근

에는 중국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경유 항공편이 증가했다. 이에

따라 올 상반기 동해-블라디보스토크 항로의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러시아

인이 23.8% 감소했고, 하반기에도 러시아인 이용객 수는 회복하기 힘들 것

으로 보인다.

다만, 엔화 약세로 일본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턴드림호가

8월부터 동해-일본 사카이미나토 항로를 본격 운항하면 러시아 이용객 감

소분을 상쇄하여 연간 수송실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기대된다.

한편, 러시아 수출 위주인 국제여객선의 화물 수송은 8천톤으로 지난해



같은 기간 19천톤보다 58.2%나 감소했다. 배기량 2,000cc 초과 자동차 등

전략물자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1,159개*로 확대하는 대 러시아 수출제한이

원인으로 지목된다.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향후 화물 수

송량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.

    * ｢전략물자 수출입고시｣ 개정안 행정예고(8월)에는 1402개로 확대 예정

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“국제정세, 여객사업 여건 등 강원도 지역

에서의 여객운송사업이 여의찮은 상황이지만, 일본항로 재개와 지역 연계

관광 활성 등을 통해 강원지역 여객수요가 증가하기를 기대한다.”고 말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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